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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으로 텃세나 부릴 줄 알고, 제 잘난 멋에 겨워 자기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자기 눈의 들보는 생각지도 않고 형제들의 눈에 든 티끌(마태 7,4)에 관심을 둔 채 틀렸다거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며 험담이나 하고 따돌려 밖으로 내몰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가슴에 새겨들어야할 말씀입니다.
혹시나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한 축에 속한다고 자처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아픈 곳, 곪은 곳, 하느님 앞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기를 중단하고 다른 것으로 해석한 나머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이 대면서 의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병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치장으로 거들먹거리기보다, 남보란 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섬김을 살아야 합니다. 무심코 생각없이 했든, 의도적이었든 나의 한 마디 말과 날이 선 손가락질과 눈 흘김에 상처입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5살 된 한 소년이 뇌종양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소년은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나간 민둥민둥한 머리를 한 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학교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투병생활을 하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년의 친구들은 의견을 모으고 오래 논의한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실천했겠습니까? …(잠시 침묵으로 사람들이 답을 해볼 시간을 갖는다.) 

다음 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년의 친구들은 모두 머리를 빡빡 민 채 나타났습니다.(안동 이 준건신부님)


	주       제;
	“사랑의 자비심”
	“ 연중 제 10 주일” 
	2008년6월 8일

	복음 묵상; 
	마태 9,9-13
	호세 6,3-6
	로마 4,18-25

	공지사항

  8월 성령대회를 위하여 성령께 바치는 고리 기도 시작했읍니다             

 산호세 성당;6월4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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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 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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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오라"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 마태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나는 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 I did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Mt.9.13)






